
구라보 - 면ㆍ모 혼용소재 히트 

구라보의 면ㆍ합섬사업부는 면ㆍ양모 혼용소재를 개발하였는데 호평을 받

고 있다. 이 소재의 2002년도 판매량은 2001년도의 두 배 이상이 되는 좋은 

실적을 보였으며, 2003년도에도 계속 판매량이 증가하였다. 면ㆍ양모 혼용소

재는 이층구조사(二層構造絲) “루나파”를 중심으로 유행을 이룰 정도로 판매

가 늘고 있다. 

“루나파”는 심(芯)에 양모 10%, 심 둘레의 면은 90%가 되는 이층구조사로

서 습기(濕氣)가 생기면 열을 내는 습윤발열(濕潤發熱)효과가 있으며, 벌크

(bulk)성이 좋다. 이층구조로 양모가 심을 이루고 있어 양모의 잔털은 거의 

없으며, 주요 생산번수는 20수, 30수, 38수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개발당시에

는 1년 4계절의 수요를 염두에 두고 개발한 소재였는데, 양모가 들어 있고 

벌크성이 좋으며 발열도 해서 그런지 추동용 소재로서의 내의와 양말의 소

재로서 수요가 많았다. 그래서 여름철에도 좋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서머

(summer) 루나파”라고 상표를 수정하였다. 

이 실은 소량이기는 하지만 유럽이나 미국시장에도 수출되고 있으며, 2004

년의 “스핀 엑스포”와 “스핀 필”전시회에도 출품할 예정이다. 내의나 양말뿐

만 아니라 팬츠(pants)나 손쉽게 재단하여 봉제하면 되는 컷소(cut sew)용도로 

상품화하고 있다. 해외고객 중에는 “루나파”의 심에 양모 대신 “에코워시 

21”이나 “코리로나” 등을 사용한 소재를 원하여 양모사업부와 공동으로 개발

하고 있다. 

“루나파”외의 면ㆍ양모 혼용소재로는 “로스톤”도 판매되고 있다. “로스톤”



은 10여년 전부터 판매되고 있는 소재로서, 주된 방출번수는 15수, 20수, 30수

로 연중 계절과 상관없이 많은 용도로 수요가 있다. ♣ 

 


